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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경제 동향

■성장률, 지난해 4분기 전기 대비 0.4%에 그침

-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1%대 미만 기록 

   •전년동기 대비로는 1.5%, 2009년 3분기(1.0%)이후 최저

- 수출 및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 감소세는 지속

   •수출과 건설투자 각각 전기대비 1.2%, 1.3%감소  

   •설비투자, 대외수요 부진, 대선 리스크 우려 등으로 2.8% 감소  

■수출(통관기준),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반등 국면 유지

- �올 1~2월 평균 증가율이 0.6%로 플러스로 반등. 일평균 수출액도 완만한 증가세 

유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5.7(2012, 3/4) → -0.4(4/4) → 0.6(2013. 1~2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 1.6(2013. 1월) → 2.5(2월)

■무역수지, 2012년 2월 이후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 1~2월중 흑자 폭 축소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

  •무역수지(억 달러): 74.7(3/4) → 99.4(4/4) → 25.4(2013. 1~2월)

■경상수지, 올 들어서도 큰 폭 흑자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폭은 축소

- �올 1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 유지. 단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상품수지는 1월 26.0억 달러로 작년 1분기 금액(26.1억 달러)에 근접

  •서비스수지는 1월 –9.3억 달러로 작년 1분기(-6.5억 달러)보다 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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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올 들어서도 1%대 낮은 증가율 지속

- 소비자물가, 2월중 전년동월 대비 1.4% 상승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1%대 증가율 지속 

  •전년동월 대비 : 1.6%(11월) → 1.4%(12월) → 1.5%(1월) → 1.4%(2월) 

■고용, 회복세 둔화. 청년 취업부진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 취업증가 둔화

- 취업자 수, 1월중 전년동월 대비 32.2만 명 증가. 전월(34.2만 명) 대비 둔화

  •취업자(전년동월 대비, 천 명): 431(2012, 1/4), 506(3/4), 342(4/4), 322(2013. 1월)

- 청년층 취업 감소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층 취업증가세도 둔화 

  •15~29세(천 명): -8(2012, 2/4) → -57(3/4) → -80(4/4) → -82(2013. 1월)

  •50~59세(천 명): 260(2012, 2/4) → 273(3/4) → 220(4/4) → 200(2013. 1월)

  •60세 이상(천 명): 250(2012, 2/4) → 245(3/4) → 215(4/4) → 182(2013. 1월)

 

■시장금리, 불투명한 국내 경기전망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

- 회사채(3년, AA-, %): 3.31(2012. 12/4) → 3.19(2013. 1/10) → 2.99(2/28) 

- 국고채(3년, %): 2.84(2012. 12/4) → 2.70(2013. 1/10) → 2.63(2/28) 

■원/달러 환율, 최근 북핵 관련 리스크 등으로 하락세 주춤 

- �주요국 양적완화 이후에는 빠른 하락속도를 보였으나 최근 북핵실험 관련 대북리

스크의 영향으로 1,080원대에서 등락   

  •1,182(2012, 6/5) → 1,134원(9/3) → 1,084원(12/5) → 1,085원(201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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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2013년 세계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나 미국과 유럽의 재정긴축 등 성장 제약요인으로 

인해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 

- �(유로지역) 유로존은 회원국 간 공조로 재정위기의 확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

나, 2013년 불가피한 재정긴축으로 회복세 제한 예상

- �(일본) 2013년 아베 정권의 본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와 재정확대 정책으로 점진적 

회복세 시현 전망

 

- �(중국) 2013년 신 지도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8%대 성

장률 시현 전망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투기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초과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소폭 하락 전망

- (상승요인)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등

  •이란과 서방의 핵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 지속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최근 원유 선물시장의 

순매수 포지션이 증가

- (하락요인) 완만한 수요증가, 非OPEC 생산 증가, 재고 증가 추세 등 

  •�非OECD국가들의 수요가 점진적인 개선을 나타내겠지만 OECD국가의 수요 감소

로 전세계 원유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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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의 생산감소에도 불구, 非OPEC 생산 증가 및 비전통적 방식의 석유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세계 원유공급은 수요를 초과

  •전 세계원유 재고도 증가 추세

 

■�(주요국 환율) 엔화 및 유로화는 약세, 위안화는 완만한 강세

- �(미달러) QE3 확대 시행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하지만 상대적으

로 성장률이 저조한 일본 및 유로존 통화 대비는 강세

- (일본엔)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에 따른 엔화약세가 지속될 전망

- �(유로) 재정위기국가들의 부채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당국

은 유로화 약세를 유도하는 통화정책 추진 예상

- �(중국위안)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와 주택 가격 반등 효과로 인해 그동안 위

안화 약세 흐름이 상쇄되면서 완만한 절상추세 전망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 3.5%, 국제유가(두바이) 105달러/배럴 등

2. 2013년 국내경제전망

■�성장률: 2.0%(2012년) → 2.9%(2013년) 

- 2013년, 3% 미만의 저성장 전망. 2년 연속 잠재성장률(3% 중반) 미달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수출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 

크게 제약을 받을 전망

     -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 3.5%, 2000~2007년의 4.2%보다 낮은 수준

     - 원/달러 환율의 하락,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대내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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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내수부진 초래

     - 주택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과정으로 소비심리 위축 

     -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의 논의가 기업투자심리에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민간소비: 1.8%(2012년) → 2.4%(2013년) 

- �2013년에는 대내외 여건 개선, 원/달러 환율하락 등 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어 

2012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조정,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

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약 2%대 초반에 그칠 전망

  •고용증가세 둔화, 전세가격 상승 등도 소비제약 요인

■설비투자: –1.8%(2012년) → 3.1%(2013년)

- �2013년 설비투자는 수출회복,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하지만 증가율은 3% 정도로 완만한 수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외여건 개선 미흡,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중가세가 낮

은 한자리 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대내적으로도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기업투자

심리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임 

■건설투자: –1.5%(2012년) → 2.2%(2013년)

- �2013년 공공건설은 SOC예산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민간주택건설이 

구조적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2013년 전체 건설투자는 연간 

2% 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고령화·저출산, 35~54세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약화, 베이비부머 세

대의 은퇴 등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최소 70%에 이

를 때까지는 매매가 하락 지속

  •�공급측면에서도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 x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3-1

건설투자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0.1%(2012년) → 4.3%(2013년)

- �201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완화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엔저, 보호무역 강

화 등 무역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연간 약 4%대의 낮은 증가세에 그칠 전망

  •원고에 엔저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1.1%(2012년) → 5.6%(2013년) 

- �2013년에는 대내외수요 회복,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는 다소 높은 연간 

약 5%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수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높아지고 소비재수입도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경상수지 흑자: 431달러(2012년) → 301달러(2013년) 

- �상품수지 흑자가 줄고 서비스수지가 다시 적자를 보이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축소될 전망 

  •상품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면서 흑자 폭 축소

  •서비스수지: �원화절상, 경기회복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지

역의 복구수요 진정으로 건설서비스 흑자도 축소

■소비자물가: 2.2%(2012년) → 2.6%(2013년) 

- �2013년 상승/하락요인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내외 수요회

복이 크지 않아 2.5~3.0% 범위의 안정세

  •�(상승요인) 상승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 식품가격 등의 인상이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에 파급될 전망 

  •�(제약요인) 대내외 수요회복이 빠르지 않은 시기여서 파급효과가 제한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3.0% 이내에서 안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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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수익률(3년, AA-): 3.8%(2012년) → 3.4%(2013년) 

- 2013년 시장금리는 하반기 이후 상승폭 확대 전망

  •�상반기 중에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

대감 등이 형성되면서 금리상승압력 약화

  •�하반기로 갈수록 유럽위기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반등 등으로 국내 성장

률 및 물가상승률이 점증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

 

■원/달러 환율: 1,127(2012년) → 1,065(2013년) 

- 2013년 원/달러 환율은 하락 폭이 제약된 완만한 하락세 전망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기피현상 약화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따른 외환 수급 양

호 전망 

  •하지만 상승 요인도 적지 않아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이 제약

■�유로위기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 선진국 금융시장 안정 회복시 외국 자본의 유출 가능성, 

북한 핵실험관련 리스크 장기화, 당국의 환율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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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12년 2013년

연간 1Q 2Q 3Q 4Q 상반 하반 연간

GDP 2.0 2.3 2.6 3.3 3.3 2.5 3.3 2.9

 민간소비 1.8 2.2 2.5 2.6 2.4 2.3 2.5 2.4

 건설투자 -1.5 -1.1 2.2 2.8 3.8 0.8 3.3 2.2

 설비투자 -1.8 -4.1 3.2 6.1 7.9 -0.5 7.0 3.1

 수출(재화+서비스) 3.7 4.3 5.5 6.1 6.3 4.9 6.2 5.6

 수입(재화+서비스) 2.3 3.5 5.0 6.4 6.3 4.2 6.3 5.3

소비자물가 2.2 1.8 2.5 3.0 3.2 2.2 3.1 2.6

경상수지(억 달러) 431.4 38.8 62.9 95.5 103.5 101.8 199.0 300.7

상품수지(억 달러) 383.4 45.4 71.7 103.9 107.5 117.0 211.5 328.5

  수출(억 달러,BOP기준) 5,525.7 1,385.3 1,443.4 1,436.7 1,496.0 2,828.7 2,932.6 5,761.3

       증가율(%) 0.1 2.9 4.0 4.8 5.3 3.5 5.1 4.3

    수입(억 달러,BOP기준) 5,142.3 1,340.0 1,371.7 1,332.7 1,388.4 2,711.6 2,721.2 5,432.8

       증가율(%) -1.1 1.5 5.3 7.7 8.3 3.4 8.0 5.6

서비스 등 기타수지* 48.0 -6.5 -8.7 -8.5 -4.0 -15.3 -12.5 -27.8

환율(원/달러,평균) 1,126.9 1,083.0 1,065.0 1,059.0 1,051.0 1,074.0 1,055.0 1,064.5

회사채수익률(3년,AA-) 3.8 3.1 3.2 3.5 3.7 3.2 3.6 3.4

실업률(%) 3.2 3.4 3.2 3.0 3.2 3.3 3.1 3.2

취업자증감(천 명) 470.5 313.4 302.5 277.4 251.9 308.0 264.6 286.3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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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슈분석: 2013년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과 시사점

1. 문제제기

■�올 세계경제회복에도 불구, 우리 수출은 제약을 받을 전망

- 세계경제 회복세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수출에 강한 호재

  •올 세계경제성장률을 IMF와 OECD는 각각 3.5%, 3.4%로 전망

  •세계경제 3.5% 성장시, 우리 수출은 약 10% 이상 증가하는 관계

- 하지만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매우 낮은 수출회복세를 예상하는 모습

  •�한국경제연구원(2013. 3, 4.0%), 한국은행(2013. 1, 4.2%), LG경제연구소(2012. 

12, 8.7%), 한국개발연구원(2012. 11, 3.2%) 등

■�이에 본고는 수출회복 제약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무역환경 변화를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원고·엔저현상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위축

- 중국의 내수중심으로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대중수출 위축

2.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

(1) 환율: 원고·엔저 현상 

■�2013년에도 원고·엔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통화가치 상승압력이 지속될 전

망인 반면 일본은 장기적 침체,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엔화약세 

유인이 높은 상황

  •�원고와 엔저 현상이 맞물려 원/100엔 월평균 환율은 2012년 1월 1,488.7에서 

2013년 1월 1,196.8로 24.4%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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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원고와 엔저의 동시 발생은 한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

-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에 부

정적인 영향

- �엔/달러 환율이 10%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3.17%, GDP는 0.35% 감소할 것

으로 추정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점점 더 거세져 

- 우리나라를 겨냥한 보호무역조치 심화 

  •�반덤핑조치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개시 13건, 조치발동 4건으로 각각 2005년, 

2006년 이후 최다, 상계관세조치도 같은 기간 5건으로 최다 

  •작년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냉장고 美서 반덤핑조치

  •최근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中서 첫 담합제재 받아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더욱 심화될 전망

- 세계경제의 저성장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 국지적 분쟁 고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중·일 3국 간 영토분쟁,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 등이 전개되고 있어, 이러한 

갈등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원 무기화 형식의 보호무역주의 발생 가능성

   •희토류 등 원자재는 물론 식량자원도 위기시 공급조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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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변화

■�2000년대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중 

중간재 비중이 크게 증가

- 대중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2005년 이후 줄곧 대략 80% 이상을 유지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수출에서 부품소재, 반제품 등 중간재 비중은 80% 

이상

■�시진핑 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정책 본격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수출 규모도 하락할 

우려 

- �중국 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건설을 목표로 내수 주도형 발전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간재보다는 최종재 수요 증대 예상

- �또한, 중국 현지 최종수요용 우리나라의 수출 중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대

략 19% 미만에 불과하여 내실있는 수출회복도 한계

3. 정책적 시사점

■장단기 대책을 통해 원고·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원고·엔저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외환거래 안정화 3종 세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외에 금리인하 등 추가적 대책을 긍정적으로 고려

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외에 품질,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 비가격 경쟁력 강

화에 집중해야 하며, 기 체결 FTA의 적극 활용도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세제개혁을 통한 외자유치 

등 내수확층으로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로 전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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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사후적 대응 강화

- 제소 움직임 파악 및 빠른 대응방안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제소 이후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

- 생산시설 이전 및 재배치 등을 통한 규제 피해 예방

■중국의 경제정책 및 성장 변화에 따른 수출 확대 방안을 미리 모색

- 신규수요 창출 가능성이 큰 최종소비재의 대중수출규모를 확대

  •�2009년 기준 중국 현지 최종수요용 우리나라의 수출 중 국내창출 부가가치는 대

략 19% 미만에 불과

  •�대중 주력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창출 부가가치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필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부문에

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정보기술을 융합하여 국내창출부가가치 수출을 확

대해야 함

-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의료, 교육, 법률, 컨텐츠, 관광, 레저, 

금융중개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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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성장률, 지난해 4/4분기 전기 대비 0.4%에 그침 

          

－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1%대 미만 기록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절벽 해결 난항,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문제와 12월 대

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년동기 대비로는 전분기와 같은 1.5% 성장 

 <그림Ⅰ-1> 실질 GDP증가율 추이

■�민간소비가 증가한 반면 수출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은 감소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도 감소세는 

지속 

－ 민간소비 증가율 소폭 확대 : 0.7%(3/4분기) → 0.8%(4/4분기)  

   •�경기부진 지속, 가계부채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세 유지, 물가상승률 둔

화, 원/달러 환율하락 등이 소비증가 요인으로 작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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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투자)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부진하여 1.3% 감소로 반전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

세에 그칠 전망

   •�4대강 사업이 종료된 데다 2012년에도 SOC투자 축소, LH공사 등 공기업 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공공건설의 역할 축소

   •건설사 구조조정, PF사업 지연 등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 부진 지속

－ (수출입) 4분기중 모두 감소세로 전환 

   •수출은 일반기계, 선박 등을 중심으로 1.2% 감소

   •수입은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

 

－ (설비투자)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가 줄어 들어 2.8% 감소

   •�이처럼 설비투자가 감소하게 된 데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

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2012년 총선, 대선 등 양대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으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된 데 기인1) 

1) �매일경제신문이 13~17대 대선 직전 및 직후 설비투자 증감률(전분기 대비)을 분석한 결과, 대선 1
분기전 -2.94%, 대선 1분기후에는 -6.4%의 감소폭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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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Ⅰ-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단위: % , %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순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순수출

(원계열, 전년동기 대비)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

가

율 

(%)

2011년 1/4 2.9 10.3 -11.0 81.7 0.6 -1.6 -4.4 10.6

2/4 3.0 7.7 -4.2 11.8 0.8 4.7 3.5 -5.3 

3/4 2.1 1.2 -4.0 29.4 0.2 -1.8 -0.5 13.5

4/4 1.1 -3.3 -2.1 18.9 -0.4 -4.3 0.1 1.2 

2012년 1/4 1.6 8.6 1.5 6.4 1.0 10.3 -1.2 -3.1 

2/4 1.1 -3.5 -2.1 17.4 0.4 -7.0 -0.4 6.2

3/4 1.1 -6.5 -0.2 11.4 0.7 -4.8 0.1 7.1

4/4 2.8 -5.1 -4.1 8.0 0.8 -2.8 -1.3 -1.7

기

여

도 

(%p)

2011년 1/4 1.6 1.0 -1.6 3.0 0.3 -0.2 -0.7 0.8 

2/4 1.5 0.8 -0.7 0.6 0.4 0.5 0.5 -0.6 

3/4 1.1 0.1 -0.7 2.0 0.1 -0.2 -0.1 1.0 

4/4 0.6 -0.3 -0.4 1.5 -0.2 -0.4 0.0 0.3 

2012년 1/4 0.9 0.8 0.1 0.0 0.5 1.0 -0.2 -0.5 

2/4 0.5 -0.4 -0.3 1.5 0.2 -0.7 -0.1 0.7

3/4 0.8 -0.6 0.0 1.0 0.3 -0.4 0.0 0.5

4/4 0.9 -0.2 -0.2 0.8 0.4 -0.3 -0.2 -0.1

자료: 한국은행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수출,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반등 국면 유지

－ �올 1~2월2) 평균 0.6%로 낮지만 플러스 증가율로 반등. 일평균 수출액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5.7(2012, 3/4) → -0.4(4/4) → 0.6(2013. 1~2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 1.6(2013. 1월) → 2.5(2월)

2) �설날로 인한 통관일수 변화가 수출통계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1~2월 평균증가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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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연간으로는 한·미, 한·EU FTA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재정위기

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마이너스 증가율(-1.3%) 기록

 <그림Ⅰ-2>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 �(품목별) 올 1월중3) 석유제품·가전제품·무선통신기기·반도체·액정디바이스·자동

차부품·승용차 등 주요품목 대부분이 증가, 선박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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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식경제부

(단위: 전년동기 대비, %)

3) �2월 통계는 2.1~20일이기 때문에 월 전체 수치와는 큰 차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이를 
해석하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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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3>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 �(지역별) 중국은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미국, 일본은 올 들어 증가세로 반전, EU

는 감소세 지속 

<그림Ⅰ-4>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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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013년 1~2월중 3.6%로 작년 4분기(-1.1%)에 비해 감소폭 확대

－ �대내외 경기부진 및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2012년 수입은 마이너스 증

가율(-0.9%)을 기록

－ 올 들어서도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수입(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7.0(2012, 3/4) → -1.1(4/4) → -3.6(2013. 1~2월)

 <그림Ⅰ-5>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

－ 소비재수입이 FTA효과 등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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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6> 용도별 수입증가율

■�무역수지, 2012년 2월 이후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 1~2월중 흑자 폭 축소는 계절적 요인*� � 에 기인할 가능성  

   •무역수지(억달러): 74.7(3/4) → 99.4(4/4) → 25.4(2013. 1~2월)

      *� �겨울철 난방수요증가 등으로 수입액이 1/4분기중에는 대체적으로 무역수지 흑

자폭이 감소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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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 7> 수출입 및 무역수지        

■�경상수지, 올 들어서도 큰 폭 흑자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폭은 축소

－ �2012년 경상수지는 대내외 경기부진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한 영향

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도 흑자로 반전하면서 약 431억 달러 

사상 최대 흑자 시현 

   •서비스수지 흑자는 외환위기 당시 98년(17억 달러) 이후 처음 

－ �올 1월중에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 유지. 단 서

비스 수지는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폭은 축소되는 모습

   •상품수지는 1월 26.0억 달러로 작년 1분기 금액(26.1억 달러)에 근접

   •서비스수지는 1월 -9.3억 달러로 작년 1분기(-6.5억 달러)보다 적자확대

   •�본원소득수지는 1월 9.7억 달러 흑자. 작년 1분기 14.9억 달러 흑자에 비해 규모 

확대 추세

   •�이전소득수지는 1월중 -3.8억 달러. 작년 1분기 -8.9억 달러의 적자 규모를 상회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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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Ⅰ- 2>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경상수지 260.7 25.6 111.9 145.6 148.3 431.4 22.5

  상품수지 316.6 26.1 85.2 133.4 138.6 383.4 26.0

  서비스수지 -58.5 -6.5 23.1 6.5 3.6 26.8 -9.3

    운송수지 74.0 22.2 31.2 29.2 22.9 105.5 2.6

    여행수지 -74.1 -16.4 -6.2 -19.1 -17.0 -58.7 -10.0

    통신서비스수지 -7.1 -2.1 -1.6 -1.8 -2.1 -7.5 -1.2

    건설서비스수지 116.8 43.2 42.5 40.5 41.3 167.5 15.7

    보험서비스수지 -1.7 -0.7 -1.8 -0.3 -0.6 -3.3 -0.1

    금융서비스수지 24.9 6.7 5.5 6.2 3.3 21.8 2.7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수지 -1.3 -0.6 0.2 0.5 -0.2 -0.2 -0.2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수지 -29.6 -13.0 -9.5 -13.6 -13.3 -49.5 -3.8

    유지보수서비스수지 2.0 0.7 -0.1 0.7 0.4 1.7 0.0

    사업서비스수지 -162.1 -46.2 -37.5 -36.9 -31.8 -152.5 -15.2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수지 -0.9 0.0 0.4 0.0 0.5 0.9 0.1

    정부서비스수지 0.6 -0.3 0.0 1.2 0.2 1.1 0.1

  본원소득수지 28.9 14.9 8.2 10.4 15.4 48.9 9.7

  이전소득수지 -26.3 -8.9 -4.7 -4.8 -9.3 -27.6 -3.8

자료: 한국은행

3. 물가

■�소비자물가, 올 들어서도 1%대 낮은 증가율 지속

－ 2012년 연간 상승률은 2006년(2.2%)이후 가장 낮은 2.2%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대내외 수요부진이 주된 요인

   •�전년도 높은 상승률에 따른 기술적 반락 효과, 정부의 보육, 급식 지원 등에 따

른 정책효과도 물가지수 안정에 기여 

－ 소비자물가, 2월중 전년동월 대비 1.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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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1%대 증가율 지속 

     - 전년동월 대비: 1.6%(11월) → 1.4%(12월) → 1.5%(1월) → 1.4%(2월) 

       - 전월 대비: 0.4%(11월) → 0.2%(12월) → 0.6%(1월) → 0.3%(2월)

  •근원물가도 여전히 1%대로 안정세 지속

■�생산자물가는 지난 해 10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1월중에는 전월(-1.2%)보다 더 큰 폭(-1.6%)으로 하락 

 <그림Ⅰ-8>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및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율 생산자물가

8

6

4

2

0

-2

-4

2010 2011 2012

1    4    7    1 0  1    4    7    1 0  1    4    7    1 0  1    4    7    1 0  1    

2009 2013

자료: 통계청

(단위: 전년동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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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3>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단위: 전월 대비, %)

　

　
가중치

2012년 201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지수 1,000.0 -0.1 -0.4 0.2 0.6 0.3

상품 443.6 -0.5 -0.8 0.1 0.7 0.4

   농축수산물 77.6 -2.5 -4.3 1.0 3.3 1.0

   공업제품 317.7 -0.2 0.0 -0.1 0.1 0.3

   전기·수도·가스 48.3 0.0 0.0 0.0 0.9 0.0

서비스 556.4 0.2 0.0 0.2 0.4 0.3

   집세 91.8 0.2 0.3 0.3 0.2 0.2

   공공서비스 143.7 0.0 0.0 0.0 0.7 0.0

   개인서비스 320.9 0.3 -0.1 0.3 0.4 0.5

자료: 통계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심화, 전세가격은 증가세 둔화 

－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은 하락세 전환, 서울지역은 하락세 확대

   •전국(전년동기 대비): 0.2%(4/4) → -0.5%(2013. 1월) → -0.7%(2월)

   •서울(전년동기 대비): -4.3%(4/4) → -4.7%(2013. 1월) → -4.8%(2월)

－ 아파트 전세가격도 최근 상승세 둔화, 서울지역은 소폭 상승

   •전국(전년동기 대비): 4.3%(4/4) → 4.2%(2013. 1월) → 4.2%(2월)

   •서울(전년동기 대비): 1.9%(4/4) → 2.6%(2013. 1월) → 2.9%(2월)



< 1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3-1

4. 고용

■�전체 취업자 수, 양적 회복세 둔화

－ 취업자 수, 1월중 전년동월 대비 32.2만 명 증가. 전월(34.2만 명) 대비 둔화

   •취업자증감(전년동월 대비, 천 명): 467(1/4) → 431(2/4) → 506(3/4) → 342(4/4)

－ 실업률, 1/4분기 이후 하락세 지속하다 1월중 소폭 상승

   •실업률(%): 3.8(1/4) → 3.3(2/4) → 3.0(3/4) → 2.8(4/4) → 3.4(2013. 1월)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1 

2013 2013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2

10

8

6

4

2

0

-2

-4

-6

<그림Ⅰ-9> 아파트매매가격 <그림Ⅰ-10> 아파트전세가격 

(단위: 전년동기 대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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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 11> 취업자증감 및 실업률 

■�(연령별) 청년 취업부진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

－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작년 2/4분기 이후 더욱 확대 

   •15~29세 취업자 증감(천 명): -8(2/4) → -57(3/4) → -80(4/4) → -82(2013. 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월중 7.5%

－ 한편 50세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

   •50~59세(천 명): 326(1/4) → 260(2/4) → 273(3/4) → 220(4/4) → 200(2013. 1월)

   •60세 이상(천 명): 178(1/4) → 250(2/4) → 245(3/4) → 215(4/4) → 182(2013. 1월)

■�(산업별) 제조업의 고용 증가세 지속

－ �반면 그동안 취업증가를 주도하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전기·운수·통신·금융은 둔화 추세

실업률(전체, %, 좌측)취업자 증감(천 명,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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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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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506

34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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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Q1 Q3 Q1 Q3 Q1 Q3 Q1 Q3 Q1 Q1Q3

-1 -6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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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4>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

2012년 2013년

1/4 2/4 3/4 4/4 1월

 취업자 증감(천 명) 467 431 506 342 322

연

령

별

   15 ~ 29세 1 -8 -57 -80 -82

   30 ~ 39세 -65 -80 33 -10 -26

   40 ~ 49세 28 8 12 -3 48

   50 ~ 59세 326 260 273 220 200

   60세 이상 178 250 245 215 182

산

업

별

   농림어업 -31 -24 2 -3 -14

   제조업 -102 -66 85 140 155

   건설업 79 33 17 -40 -4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00 140 114 61 -5

   전기·운수·통신·금융 130 57 -12 -13 -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299 291 299 196 241

실업률(%) 3.8 3.3 3.0 2.8 3.4

자료: 통계청

5. 금리와 환율

■시장금리, 불투명한 국내 경기전망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

－ 금통위, 기준금리 기존 2.75%로 동결(2013. 2/14)

   •기준금리 추이: 3.25%(2011. 6/11) → 3.00%(2012. 7/12) → 2.75%(10/11) 

－ 장단기 금리 하락세

   •회사채(3년, AA-, %): 3.31(2012. 12/4) → 3.19(2013. 1/10) → 2.99(2/28) 

   •국고채(3년, %): 2.84(2012. 12/4) → 2.70(2013. 1/10) → 2.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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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12>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원/달러 환율, 최근 북핵 관련 리스크 등으로 하락세 주춤 

－ �주요국 양적완화 이후에는 빠른 하락속도를 보였으나 최근 북핵실험 관련 대북리

스크의 영향으로 1,080원대에서 등락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위험국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주는 조치 발표(OMT),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3차 양적완화(QE3) 조치,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매입기금 확대 등 

   •1,182원(2012. 6/5) → 1,134원(9/3) → 1,084원(12/5) → 1,085원(2013. 2/28)

회사채(3년, AA) 기준금리CD(91일) 국고채금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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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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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9

2.7

2.5
2012 2013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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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13> 원화환율

원/달러(좌축) 원/100엔(우측) 원/유로(우축)

1,200

1,180

1,160

1,140

1,120

1,100

1,080

1,060

1,040

1,020

1,000

1,550

1,500

1,450

1,400

1,350

1,300

1,250

1,200

1,150

1,100

2012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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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2013년 세계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나 미국과 유럽의 재정긴축 등 성장 제약요인으로 

인해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 

－ �IMF는 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 2012년 10월에 비해 각각 

0.1%p씩 낮춘 3.5%와 4.1%로 발표(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13) 

－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Deutsche Bank 등 투자은행(IB)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3년 3.1~3.4%, 2014년 4.0~4.1%로 전망 

－� �2013년 선진국은 평균 1.4%, 신흥국은 평균 5.5% 성장이 예상돼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률 격차는 4.1%p 정도될 것으로 전망(IMF) 

<표 Ⅱ-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실적치 2013.1월 현재 전망치 2012.10월 전망치와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3 2014

세계 3.9 3.2 3.5 4.1 -0.1 -0.1

선진국 1.6 1.3 1.4 2.2 -0.2 -0.1

미국 1.8 2.3 2.0 3.0 -0.1 0.1

영국 0.9 -0.2 1.0 1.9 -0.1 -0.3

유로존 1.4 -0.4 -0.2 1.0 -0.3 -0.1

- 독일 3.1 0.9 0.6 1.4 -0.3 0.1

- 프랑스 1.7 0.2 0.3 0.9 -0.1 -0.2

- 이탈리아 0.4 -2.1 -1.0 0.5 -0.3 0.0

- 스페인 0.4 -1.4 -1.5 0.8 -0.1 -0.2

일본 -0.6 2.0 1.2 0.7 0.0 -0.4

신흥개도국 6.3 5.1 5.5 5.9 -0.1 0.0

중국 9.3 7.8 8.2 8.5 0.0 0.0

인도 7.9 4.5 5.9 6.4 -0.1 0.0

브라질 2.7 1.0 3.5 4.0 -0.4 -0.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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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유로존은 회원국간 공조로 재정위기의 확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예상 

－� �유로존은 지난 2012년 0.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0.2%, 2014년

에는 1.0%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유로화 절상,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실업률 등이 유로존 회

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EU 회원국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에 동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

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이견 노출 

<표 Ⅱ-2> 유로존 국가채무 위기 해법에 관한 국가간 이견 

위기해법 관련 입장

독 일 재정긴축
도덕적 해이 방지, 구조개혁, 

단계적 금융지원 등 필요

프랑스 성장
ECB 유동성공급, 신속한 금융지원 등으로 

시장안정 긴요

자료: 한국은행 

■�최근 유로존 지역의 자산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지 않아 

자산버블(bubble) 붕괴에 대한 우려 시각도 존재 

－ �유로존의 향후 정책 및 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자산시장 호조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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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1.4 -0.4 -0.2 1.0

고용증가율 0.1 -0.5 -0.8 0.0

실업률 10.0 11.1 11.9 12.0

GDP 디플레이터 1.2 1.2 1.3 1.0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2)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불가피한 재정긴축으로 회복세 제한 예상  

－ �미국은 2012년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에는 2.0%로 성장률

이 다소 둔화되고, 2014년에는 3.0%의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3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sequester)가 발동됨에 따

라,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853억 달러의 예산(전체 연방예산의 2.4%)을 순

차적으로 삭감해야 함. 

－ �Oxford Analytica에 따르면, 재정긴축이 2013년 상반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1.0%p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 �2013년 전반적으로 신흥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생산·투자 활동의 회복이 기대되

나, 정부지출 자동 삭감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제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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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1.8 2.3 2.0 3.0

고용증가율 0.9 1.5 1.6 1.5

실업률 8.9 8.1 7.8 7.5

GDP 디플레이터 2.1 1.8 1.8 1.9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2) 

■� �(일본) 2013년 아베 정권의 본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와 재정확대 정책으로 점진적 회복세 

시현 전망 

－ �2012년 하반기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3년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저 가속화와 수출 증가 전망 

－ �엔저와 주가 상승 등으로 단기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으나, 금

융시장의 변화가 실물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   

－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 효율을 제고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이션 달성과 고용 증가는 쉽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며, 급격한 엔저로 수입 에너지가격 인상 등도 우려 

<표 Ⅱ-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0.6 2.0 1.2 0.7

고용증가율 -0.2 0.3 -0.2 -0.1

실업률 4.6 4.4 4.4 4.3

GDP 디플레이터 -2.1 -0.9 -0.5 0.7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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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3년 신 지도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8%대 성장률 시현 

전망   

－ �지난 2012년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경제는 2013년 8.2%, 2014년에는 

8.5%로 안정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다만, 2013년에도 대외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수출경기가 크게 개선되기

는 어려울 것이며, 경제 구조조정 등이 중국 성장에 단기적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신 지도부 출범과 함께 중국의 정책 방향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소비모멘텀이 투자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할 가능성 우려  

 

<표 Ⅱ-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9.3 7.8 8.2 8.5

GDP 디플레이터 7.8 1.5 2.4 1.5

재정수지(GDP 대비 %) 0.1 -2.0 -2.2 -1.7

경상수지(GDP 대비 %) 2.8 2.9 2.9 2.2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2) 

(2) 국제 원자재 

 1) 국제유가

■ �2013년 국제유가는 수요 증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주된 영향을 받아 올 1월 이후 상승세, 

하지만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유가 상승폭 제한 

－ 주요국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증가

   •�미 공급자협회(ISM)가 발표한 1월 서비스업 지수는 55.2를 기록, 전망치(5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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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였으며, 1월 제조업지수는 53.1로 9개월 來 최고치를 기록

   •중국의 1월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25% 증가

   •유로존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7.9로 전월(46.1) 대비 상승

－ IAEA와 이란의 핵사찰 협상 결렬 등 핵문제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 �유럽 정치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대두되며 유로화 대비 미 달러 

가치 상승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위원들 간에 양적완화 종료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

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그림 Ⅱ-1> 국제유가 추이 

 

■ ��(수요측면) 非OECD국가들의 수요가 점진적인 개선을 나타내겠지만 OECD국가의 

수요감소로 전세계 원유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IEA는 2013년 非OECD 지역 석유수요를 전년 대비 120만 b/d 증가한 4,480만 

WTI Brent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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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2

1     2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단위: $/b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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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로 전망 

－ �석유수요 상위 10개국4) 중 절반이 非OECD 지역이며, 이 지역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특히, 최근 수 개월간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2013년 중국의 석유수

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단, 2013년 미국의 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과 일

본에서의 석유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석유수요는 감소될 전망

<그림 Ⅱ-2> 2013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 

■ �(공급측면)OPEC의 생산감소에도 불구, 非OPEC 생산 증가 및 비전통적 방식의 석유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세계 원유공급은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2012년 전망

91

90.5

90

89.5

89

88.5

88

IEA OPEC EIA

89.7

90.5

88,84

89.68

89.17

90.11

2013년 전망

자료: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2013. 1월), IEA 석유시장보고서 (2012. 12월), 

        OPEC 석유시장 전망보고서 (2013. 2월) 

(단위: 백만 배럴)

4)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사우디, 브라질, 캐나다, 독일, 한국(IEA통계, 2012.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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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셰일오일 채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캐나다 오일 샌드

와 같은 비전통적 석유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EIA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 주도하여 2013년 113만 b/d 증가 전망

－ �EIA는 非OPEC 국가 및 일부 OPEC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사우디아라비

아의 감산을 2013년 OPEC 생산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

  • �2013년 OPEC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3만 b/d 감소한 3,095만 b/d가 될 것으로 

예상

<표 Ⅱ-7> 세계 석유 공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 

구분 2012
2013

1Q 2Q 3Q 4Q 평균

수요 89.17 89.71 89.41 90.48 90.85 90.11

비POEC공급 52.47 53.02 53.79 54.09 54.68 53.89

OPEC NGLs 5.57 5.76 5.77 5.79 5.85 5.79

OPEC공급(원유,D)* 30.95 30.59 30.04 30.26 30.41 30.32

공급 88.99 89.38 89.6 90.11 90.94 90.01

재고변동 -0.18 0.33 0.2 -0.37 0.09 0.18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2013. 1월), 한국석유공사   

－ �또한 전세계 원유 재고도 최근 OECD 석유소비가 7년 연속 감소한 것에 기인하여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요증가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

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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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세계 원유재고 추이

■ �(정치적 리스크)이란과 서방의 핵협상 결렬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란 리스크는 유가 상승 및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재로 인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지속적으

로 감소할 전망

   • �IAEA의 협상단은 테헤란을 방문(2.13)하여 이란의 핵시설 의심지역에 대한 핵

사찰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2.14)되는 등 이란 핵문제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투기요인)최근 원유 선물시장의 순매수 포지션은 증가 투기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바, 이는 유가상승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 회복 기대감이 증대되고, 양적 완화 정책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

로 발생한 자본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달러 강세, 중동의 불확실성 리스크 등으로 인해 순매수 포지션은 지난해

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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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유공사

(단위: 백만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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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NYMEX-WTI 선물옵션 투기 포지션

■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 �해외 주요 기관들은 세계석유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 초과를 예상하면서 올 

주요 유가를 작년보다 낮춰 전망 

<표 Ⅱ-8>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유종
2012년 
평균

2013년

1Q 2Q 3Q 4Q 평균
CGES
(1/21)

Brent 112.40 108.00 105.50 103.40 102.10 104.70

CERA
(2/4)

Dubai 109.05 109.31 101.80 95.48 94.91 100.37

EIA
(2/12)

WTI 94.12 95.92 92.00 91.33 92.00 92.81

PIRA
(1/29)

WTI 94.15 98.90  102.15 109.35 108.50 104.75

주: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CERA(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EIA(美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순매수포지션(우) 매수포지션(좌) 매도포지션(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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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자료: 미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단위 : 1계약, 1계약 = 1,000배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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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금) 주요국 통화 완화에 따른 중장기 인플레상승 가능성으로 소폭 상승 전망 

－ �단, 경기회복시 미 연준의 통화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주요 금 펀드 포지션 청산 

소식 등은 금가격 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비철금속)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소폭 

상승 전망

－ �중국의 경기회복 가능성, 3월 전인대 이후의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 기대감 등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존재

－ �조달청에 의하면 현재 여타 비철금속 대비 전기동 수요는 약한 상황이며 올 상반

기 이후 초과공급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중, 장기적으로 하

방 리스크도 상존

■(농산물)상반기 국제 곡물가격은 콩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 유지 전망

－ �국제곡물 수급은 남반구(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작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반구 국가의 2월 이후 

곡물 생산은 전년 대비 옥수수가 6.4%, 콩이 33.9% 증가할 것으로 보임



< 3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3-1

2,400

2,300

2,200

2,100

2,000

1,900

1,800

20
12

. 0
1. 

26
20

12
. 0

2. 
26

20
12

. 0
3. 

26
20

12
. 0

4. 
26

20
12

. 0
5. 

26
20

12
. 0

6. 
26

20
12

. 0
7. 

26
20

12
. 0

8. 
26

20
12

. 0
9. 

26
20

12
. 1

0. 
26

20
12

. 1
1. 

26
20

12
. 1

2. 
26

20
13

. 0
1. 

26
20

13
. 0

2. 
26

20
12

. 0
1. 

26
20

12
. 0

2. 
26

20
12

. 0
3. 

26
20

12
. 0

4. 
26

20
12

. 0
5. 

26
20

12
. 0

6. 
26

20
12

. 0
7. 

26
20

12
. 0

8. 
26

20
12

. 0
9. 

26
20

12
. 1

0. 
26

20
12

. 1
1. 

26
20

12
. 1

2. 
26

20
13

. 0
1. 

26
20

13
. 0

2. 
26

22,300

21,300

20,300

19,300

18,300

17,300

16,300

15,300

14,300

<그림 Ⅱ-7> 알루미늄 <그림 Ⅱ-8> 니켈

(단위: 고급, F/3M, $/톤) (단위: F/3M, $/톤)

1,850

1,800

1,750

1,700

1,650

1,600

1,550

1,500

1,450

1,400

20
12

. 0
1. 

26
20

12
. 0

2. 
26

20
12

. 0
3. 

26
20

12
. 0

4. 
26

20
12

. 0
5. 

26
20

12
. 0

6. 
26

20
12

. 0
7. 

26
20

12
. 0

8. 
26

20
12

. 0
9. 

26
20

12
. 1

0. 
26

20
12

. 1
1. 

16
20

12
. 1

2. 
26

20
13

. 0
1. 

26
20

13
. 0

2. 
26

20
12

. 0
1. 

26
20

12
. 0

2. 
26

20
12

. 0
3. 

26
20

12
. 0

4. 
26

20
12

. 0
5. 

26
20

12
. 0

6. 
25

20
12

. 0
7. 

25
20

12
. 0

8. 
26

20
12

. 0
9. 

25
20

12
. 1

0. 
26

20
12

. 1
1. 

26
20

12
. 1

2. 
26

20
13

. 0
1. 

26
20

13
. 0

2. 
26

8,800

8,600

8,400

8,200

8,000

7,800

7,600

7,400

7,200

7,000

<그림 Ⅱ-5> 금 <그림 Ⅱ-6> 구리

(단위: F/근월물, $/온스) (단위: F/3M, $/톤)



33 >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3) 주요국 환율

■�2013년 주요국 환율은 양적완화 정책, 실물경제 회복 가능성 여부와 함께 대내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환율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미달러) QE3 확대 시행 등의 영향으로 달러의 약세 유지 전망. 하지만 상대적으

로 성장률이 저조한 일본 및 유로존 통화 대비는 강세

   •�다만 당장은 아니지만 QE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출구전략을 시행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달러화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일본엔)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에 따른 엔화약세가 지속될 전망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의 통화완화지지 성향,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아베정권

의 추진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정책방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또한 엔화 약세정책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용인태도도 엔화 약세전망을 지지

－ �(유로) 재정위기국가들의 부채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당국

은 유로화 약세를 유도하는 통화정책 추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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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옥수수 <그림 Ⅱ-10> 소맥

(단위: F/근월물, ¢/Bu) (단위: F/근월물,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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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확대, 내부적으로는 장기대출프로그램

(LTRO)의 조기상환 등으로 최근 유로화 가치의 상승세 

   •�유로화 강세는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유로존 및 남유럽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CB가 유로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

     - �독일의 수출이 유로화 강세로 위축될 경우 그 여파는 전 유로존으로 파급. 특

히 남유럽의 경우 최근 경상적자가 상당부분 축소되고 있는데 유로화 강세는 

경상수지 개선을 지연시켜 남유럽의 경쟁력 회복과 지불능력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전통적으로 환율 관련 언급과 개입을 자제해 온 ECB가 아직 행동에 나설 조짐

은 없지만 유로화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통화정책 등으로 이에 대응할 우

려 상존

－ �(중국위안)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와 주택 가격 반등 효과로 인해 그동안의 

위안화 약세 흐름이 상쇄되면서 완만한 절상추세 전망

   •�대외여건 불안정성으로 인한 핫머니 유출과 대유럽 수출 둔화 등으로 현재까지

는 위안화 약세가 이어져옴 

<표 Ⅱ-9>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91.08 91.00 90.00 91.00

달러/유로 1.33 1.32 1.31 1.28

위안/달러 6.21 6.17 6.13 6.12

주: 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01/10~02/25

자료: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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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이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마련되고  미국의 재정절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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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글로벌 경기는 유로존 위기 심화, 미국 재정절벽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며 IMF는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

로 추락할 가능성을 약 17%로 예상

<표 Ⅱ-10> 전망의 주요 전제

2012년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 3.2% 3.5%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10달러/배럴 105달러/배럴

2. 2013년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2.0%(2012년) → 2.9%(2013년) 

－ 2013년, 3% 미만의 저성장 전망. 2년 연속 잠재성장률(3% 중반) 미달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수출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 

크게 제약을 받을 전망

     - �유럽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도 재정부실에 대응한 

긴축기조의 강화가 불가피. IMF는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 

2012년(3.2%)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치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2000~2007년중 평균 4.2%에 비해 크게 낮음

     - �더구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하는 가운데 엔저가 겹치면서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우리가 직면한 수출여건 개선이 어려워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축인 수출의 탄력적 회복을 제약

   •�대내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향후 부동산 및 경기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내수침체를 심화시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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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

     - �주택시장에서의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주택소유 중산층과 임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소비심리 위축 지속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여건도 제한적

     - �기준금리 인하도 물가여건상 향후 1~2차례 이상 어렵고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나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의 시행도 제한적

     - 주요국 환율전쟁에서 원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기도 쉽지 않을 듯

     -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각종 대선 공약 실행 관련 논의가 기업투자심리에 불

안요인이 될 가능성

<그림 Ⅱ-15>  주요 기관 2013~2014년 한국경제전망

■�민간소비: 1.8%(2012년) → 2.4%(2013년)

－ �2013년에는 대내외 여건 개선, 물가안정 및 원/달러 환율하락 등 구매력 증가 등

에 힘입어 2012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올 들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2달 연속으로 긍정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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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CSI, 1월과 같은 1025)를 기록

      -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실물지표가 회복조짐을 보이는데다 새 정부 출범에 대

한 기대로 높아진데 기인

－ �하지만 가계부채 조정,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약 2%대 초

반에 그칠 전망

   •�2012년 4분기 말 현재 약 959.4조 원의 가계부채(가계대출 900.6조 원, 판매신

용 58.8조 원)에 대한 이자부담만 대략 연간 55.7조 원6) 

   •�2012년 평균소비성향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 조정과정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  

   •�또한 고용증가세 둔화 예상도 구매력 증가 제한요인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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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가계 평균소비성향  <그림 Ⅱ-17> 소비심리지수(CSI)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기준 = 100.0)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5)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의

미고, 100에 미달하면 그 반대

6) 2013년 1월 말 잔액기준 총대출금리 연 5.28%를 적용

1) 장기금리(국고채)가 단기금리(CD)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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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1.8%(2012년) → 3.1%(2013년) 

－ �2013년 설비투자는 수출회복,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유럽위기 확산이 진정되고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원만히 수습된다는 것을 전제

로 할 때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2년보다는 높아질 전망.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이 

회복되고 관련 설비투자가 반등할 가능성7)    

   •�2011년, 2012년 연속 2년간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진데 따른 소위 ‘기저효과’에 의

한 반등8)도 예상됨 

   •�또한 대선 불확실성 소멸, 저금리 기조 및 원화강세 등에 따른 투자비용의 하락 

등도 2013년 설비투자 회복에 긍정적 요인임

－ 하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3% 정도의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12년 4분기 -0.8%p로 마이너스 상태9) 

    •�더욱 중요한 요인은 대외여건 개선 미흡,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낮

은 한자리 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대내적으로도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기업투자

심리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임  

7) �2001~2011년중 들어 설비투자와 실질 재화수출과의 상관계수는 0.64, 탄성치는 0.4로 매우 높

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로인해 실질 수출증가율이 2012년 1~3분기중 2.9%로 크게 둔화

되면서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도 타격을 받게 된 것

8)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으로 위축된 설비투자가 다음해인 2010년에는 25%

대로 급증

9) �설비투자조정압력(%p)은 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증가율(%)을 뺀 값인데, 그 값이 클수록 설

비투자조정압력이 높다는 의미.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생산능력이 생산을 초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분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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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1.5%(2012년) → 2.2%(2013년)

－ �2013년 공공건설은 SOC예산 증가10)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민간주택건설

이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2013년 전체 건설투자는 연간 2%

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고령화·저출산, 주택 주수요층인 35~54세 인구 감

소,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약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주택 수요 위축 요

인으로 작용

    •�단기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매매수요를 자극해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

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최소 70% 정도에 이

를 때까지는 매매가 하락 지속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보유주택에 대한 매도압력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주택구 

입을 위한 차입도 어려워질 전망

10)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를 지속하던 SOC예산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24.3조

원으로 편성

설비투자조정압력 생산능력증가율
업황전망 설비투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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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 설비투자압력  <그림 Ⅱ-19> BSI(업황 및 설비투자)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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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측면에서도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건설투자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2) 수출입 및 경상수지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0.1%(2012년) → 4.3%(2013년)

－ �201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완화11)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엔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연간 약 4%대의 낮은 증가세에 그칠 전망

   •�원고에 엔저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지난해 평균 달러당 약 80엔대였던 엔화가치가 올 2월중에는 이미 93~4엔대

로 큰 폭 하락

      - �더구나 일본 엔저에 대한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고려할 때 엔화약세 추이

11) �미국의 경기개선 흐름과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출범, 은행감독 통합기구 논의 진전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도 점차 

수습국면에 진입

수도권(매매가격 증가율) 전세가비율(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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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0> SOC관련 예산 추이 <그림 Ⅱ-21> 수도권 전세가 비율

(단위: 조 원)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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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한일간 수출경합도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일정부분 

피해는 불가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될 소지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1.1%(2012년) → 5.6%(2013년)

－ �2013년에는 대내외수요 회복,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는 다소 높은 연

간 약 5%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수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높아지고 소비재수입

도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경상수지 흑자: 431달러(2012년) → 301달러(2013년) 

－ 2013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0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축소될 전망 

   •�상품수지 흑자가 줄고 서비스수지도 다시 적자 악화되는데 기인 

      - �상품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면서 흑자 폭 축소

      - �서비스수지: �원화절상, 경기회복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

동지역의 복구 수요 진정으로 건설서비스 흑자도 축소될 전망 

(3) 물가

■소비자물가: 2.2%(2012년) → 2.6%(2013년)

－ �2013년 소비자물가는 상승/제약요인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내외 수요회복이 크지 않아 2.5~3.0% 범위 안정세 전망

   •�(상승요인) 상승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 식품가격 등의 인상이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에 파급될 전망  

      -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억제되어왔던 공공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 

전기요금은 1월  평균 4.0% 인상되었고 3월부터는 교통요금(시외버스 7.7%, 고

속버스 4.3%)과 수도요금(최고 9.9%) 인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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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국제곡물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밀가루, 간장, 두부 등 국

내 가공 가공식품 업계도 작년 말 이후 제품가격을 인상

      - �한편, 2012년에 시행된 보육비 지원, 5세 이하 아동 누리과정 지원, 무상급식 

본격화 등에 따른 물가지수 하락 효과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의 속성상 

2013년 2월 이후 소멸  

   •�(제약요인) 대내외 수요회복이 빠르지 않은 시기여서 파급효과가 제한되면서 물

가상승률이 3.0% 이내에서 안정될 전망

      - �2013년 성장률은 2012년(2.0%)보다는 높지만 잠재성장률 수준(3.5~4.0%)에

는 미치지 못해 올해도 디플레 갭12)상황이 지속 

      - �원유 등 국제원자재의 가격의 상승 위험도 크지 않은 편 

      -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물가 하락 

 

(4)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회사채수익률(3년, AA-):  3.8%(2012년) → 3.4%(2013년)

   

－ 2013년 시장금리는 하반기 이후 상승폭 확대 전망

   •�상반기 중에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형성되면서 금리상승압력 약화

      - �올 2월까지 4개월 동결된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 안정, 경기회복세 약화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인하 가능성      

   •�하반기로 갈수록 유럽위기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반등 등으로 국내 성장

률 및 물가상승률이 점증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국내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경우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물가로 이

동하면서 2013년 하반기중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  

■원/달러 환율: 1,127(2012년) → 1,065(2013년) 

－ 2013년 원/달러 환율은 하락 폭이 제약된 완만한 하락세 전망

12) (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로서 수요가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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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경제의 개선조짐과 유럽재정위기의 완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면

서 위험자산 기피현상 약화

      -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원화는 안전자산 통화가 아닌 위험자산 통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따

른 외환 수급 양호 전망 

   •�하지만 상승 요인도 적지 않아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이 제약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재정 위기국들의 긴축이행에 대한 신뢰부족 및 반발, 이탈리아 총선에서 

보듯이 개혁 후퇴 가능성, 은행 단일 감독기구에 대한 각국의 이견 등이 유로

위기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상존

      - �선진국들의 금융시장 안정 회복에 따라 국내 유입 외국 자본의 유출 가능성

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북한 핵실험관련 리스크 장기화와 당국의 환율 정책 등

이 환율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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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2013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12년 2013년

연간 1Q 2Q 3Q 4Q 상반 하반 연간

GDP 2.0 2.3 2.6 3.3 3.3 2.5 3.3 2.9

  민간소비 1.8 2.2 2.5 2.6 2.4 2.3 2.5 2.4

  건설투자 -1.5 -1.1 2.2 2.8 3.8 0.8 3.3 2.2

  설비투자 -1.8 -4.1 3.2 6.1 7.9 -0.5 7.0 3.1

  수출(재화+서비스) 3.7 4.3 5.5 6.1 6.3 4.9 6.2 5.6

  수입(재화+서비스) 2.3 3.5 5.0 6.4 6.3 4.2 6.3 5.3

소비자물가 2.2 1.8 2.5 3.0 3.2 2.2 3.1 2.6

경상수지(억 달러) 431.4 38.8 62.9 95.5 103.5 101.8 199.0 300.7

상품수지(억 달러) 383.4 45.4 71.7 103.9 107.5 117.0 211.5 328.5

  수출(억 달러, BOP기준) 5,525.7 1,385.3 1,443.4 1,436.7 1,496.0 2,828.7 2,932.6 5,761.3

     증가율(%) 0.1 2.9 4.0 4.8 5.3 3.5 5.1 4.3

  수입(억 달러, BOP기준) 5,142.3 1,340.0 1,371.7 1,332.7 1,388.4 2,711.6 2,721.2 5,432.8

     증가율(%) -1.1 1.5 5.3 7.7 8.3 3.4 8.0 5.6

서비스 등  기타수지* 48.0 -6.5 -8.7 -8.5 -4.0 -15.3 -12.5 -27.8

환율(원/달러,평균) 1,126.9 1,083.0 1,065.0 1,059.0 1,051.0 1,074.0 1,055.0 1,064.5

회사채수익률(3년,AA-) 3.8 3.1 3.2 3.5 3.7 3.2 3.6 3.4

실업률(%) 3.2 3.4 3.2 3.0 3.2 3.3 3.1 3.2

취업자증감(천 명) 470.5 313.4 302.5 277.4 251.9 308.0 264.6 286.3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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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의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5,481억 달러

－ �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3년 수출은 전년 대

비 1.3%(약 73억 달러) 줄어든 5,481억 달러에 머뭄

   •�세계무역 규모 8위에 오르는 등 상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무

역 규모는 위축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010~11년 사이 회복세를 보였던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그림 Ⅲ-1> 수출 변화 추이

－ 對EU 수출 부진, 선박 및 주요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

  •�ASEAN,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2011년에 비해 낮은 증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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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억 달러, 좌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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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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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對EU 수출은 11.4% 감소하고 일본(-2.1%), 중남미(-8.4%), 

대양주(-9.7%)에 대한 수출도 감소세

  •�對중국 수출은 과거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체(0.1%) 수준에 머물렀고 對미 

수출 역시 과거 성장세를 크게 밑도는 4.1%에 그침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29.8%) 및 무선통신기기(-16.7%)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석유제품(8.9%), 자동차(4.2%), 자동차부품(6.6%)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임

■�원화가치 절상, 보호무역주의 팽배,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우리 수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점검

－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기대하면서도 우리 수출 회복을 낙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적인 전망

   •�IMF(3.5%), OECD(3.4%)는 2013년 세계 경제의 소폭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3.5% 성장할 경우 우리 수출은 10% 이상 증가하

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전망 기관은 금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10% 미만으로 예상

하고 있는 실정

     - �한국경제연구원(2013. 3, 4.0%), 한국은행(2013. 1, 4.2%), LG경제연구소(2012. 12, 

8.7%), 한국개발연구원(2012. 11, 3.2%), 기획재정부(2012. 12. 27,  4.3%)

－ �이는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어도 원화가치 절상, 보호무역주의 팽

배,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에 의해 과거만큼 수출이 증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우리와 수출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 원화의 가치가 2012년 중반 

이후 약 20% 이상 절상되고 있어 수출에 불리한 상황

      - �1,509.9(2012. 6. 4) → 1,177.4(2012. 2. 26)

   •�국제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부 품목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 수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비전을 제시하였으

며, 對中 수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및 최종재 수출 비중이 낮은 우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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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원화가치 절상, 보호무역주의 팽배,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등이 우리나라 수

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발굴할 필요

2. 수출회복 제약요인 점검

(1) 환율: 원고·엔저 현상 

1) 최근 환율 변동 추이

 

■�최근 원화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엔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2년 1월 1,145.9에서 2013년 1월 1,065.3으로 7.6%의 

절상률 기록

   •�반면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2년 1월 76.9에서 2013년 1월 89.0으로 13.6% 

절하 

－ �원고와 엔저 현상이 맞물려 원/100엔 월평균 환율은 2012년 1월 1,488.7에서 

2013년 1월 1,196.8로 기록적인 절상률(24.4%)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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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원/달러, 엔/달러, 원/엔 환율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2) 원고·엔저의 원인과 전망 

■�최근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유입 

<표 Ⅲ-1>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조치 

경제권 양적 완화조치 

미국(FRB)
2012년 9월부터 매월 400억 달러 규모 MBS 매입
2013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 장기국채 매입

일본(BOJ)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80조 엔으로 증액하고 시행 시기도 2013년 말까지 연장(2012년 9월) 
아베 총리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위해 무제한 양적 완화 공언 
2014년 1월부터 매월 13조 엔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실시 발표 (2013년 1월) 

EU(ECB)
유로지역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의 무제한 매입 발표 (2012년 9월)    

자료: FRB, BOJ,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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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3> 주요국의 기준금리

■��특히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투기성 단기자본의 집중 타겟이 됨. 

－ �지난 2012년 8월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

로 두 단계 상승시켰으며, 2012년 9월 피치(Fitch)와 S&P도 각각 AA-와 A+로 

상향 조정    

■��반면 일본은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는 양상

－ �일본은 과거 3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해 왔으나,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대지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상수지도 악화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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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 등 원고·엔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3년에도 원고·엔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일본 내 경제전문가들은 달러당 100엔까지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13)    

3) 원고·엔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원고와 엔저의 동시 발생은 한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

－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컴퓨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대일 수출 경합도는 

0.63에서 0.91 사이로 상당히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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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13) 다이와증권 연구소 전문가 면담(2013년 1월 22일) 내용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엔)



55 > 

제Ⅲ장 이슈분석

<표 Ⅲ-2>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14)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수출대비 

비중(%, 2012)

제조업 0.62 0.62 0.62 0.58 0.60 0.63 0.63 97.14

철강 0.59 0.58 0.60 0.62 0.59 0.65 0.64 8.61

전기/전자 0.72 0.72 0.61 0.62 0.64 0.64 0.63 28.46

반도체 0.80 0.81 0.81 0.81 0.84 0.85 0.84 9.30

가전 0.65 0.62 0.56 0.60 0.63 0.64 0.63 2.30

컴퓨터 0.78 0.82 0.73 0.78 0.81 0.77 0.85 1.45

기계류 0.70 0.72 0.67 0.67 0.61 0.67 0.69 8.76

자동차 및 부품 0.91 0.91 0.91 0.9 0.93 0.90 0.91 13.10

자료: KERI 경제전망(2012. 5) 

■�또한, 엔/달러 환율이 10% 증가할 경우(엔화 가치 하락), 한국의 수출은 3.17%, GDP는 

0.35%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 GDP, 수출, 무역수지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추정

   •�엔/달러 환율이 10% 증가한 첫 해, GDP는 약 0.3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추정

   •�수출 또한 첫 해 약 3.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확

대될 것으로 추정

14) �경쟁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제3국 시장에서 특정 재화의 수출을 놓고 경합을 벌일 때, 그 경

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를 사용함. a, b 

양국이 c국 시장에서 k상품의 수출을 놓고 경쟁을 할 때, 수출경합도지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됨.                                  양국이 완전경합 관계에 있으면 ESI는 1의 값을 나타

냄. 일반적으로 수출경합도지수가 0.6 이상일 경우 경합적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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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엔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GDP % -0.35 -0.33 -0.31

설비투자 % 0.58 0.69 0.78

CPI % -0.02 0.00 0.02

무역수지 백만 달러 -58.85 -75.51 -79.24

수출 % -3.17 -3.41 -3.47

고용   천명 -18.29 -18.69 -15.63

주: 엔/달러 환율 10% 상승 가정

자료: KERI 경제전망(2012. 5)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1) 현황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승

－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각국이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15)를 무차

별 부과

   •�전 세계 작년 상반기 반덤핑 조사 110건, 실제 부과조치가 나온 건수도 74건

   •�이는 2011년 취해진 연간 조치 건수(조사개시 155건, 조치발동 98건)에 거의 육

박하는 수치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됐기 때문에 작년 한해 발동된 반덤핑조치는 보호

무역이 기승을 부렸던 2008년 리먼사태 때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

－ 상계관세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다인 19건이 부과

   •�전년도(9건) 전체 건수의 두 배

15) �WTO 체제 하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조치들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는 취지로 도입. 하지만 종종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악용. 특히 반덤핑

관세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보조금 지급을 입증해야 하는 상계관세에 비해 제소 절차가 용이

하고, 조사 개시만으로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체 무역구제조치의 약 9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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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가 간 WTO 분쟁건수 역시 지난해 27건을 기록

   •�전년 대비(8건) 3배 이상 증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겨냥한 보호무역 장벽 점점 더 거세져 

－ 우리나라를 겨냥한 보호무역조치 심화 

   •�올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18개국, 총 127건으로 나타남

   •�2011년 말 111건에서 작년말에는 12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두달만에 다시 7건이 

증가

－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가시화

   •�작년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냉장고 美서 반덤핑조치

   •�최근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中서 첫 담합제재 받아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전망

■�세계경제의 저성장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정치적 불확실성, 신재정협약의 낮은 준수 가능성, 단일은행

감독기구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위기 해결의 난항이 예상되고 디

레버리징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 장기화도 불가피

－ 美 재정절벽 문제가 수습된다 해도 재정부실 문제는 당분간 회복제약요인

■�국지적 분쟁 고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 �중일간 센가쿠·조어도 분쟁, 한·일간 독도분쟁 등 한·중·일간 영토 갈등이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중동 지역에서의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유가 상승으로 연계

되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부정적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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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자원을 무기화하는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발생 가능성

－ �최근에는 식량자원을 자원무기화하려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생산국들이 공급조절

에 나설 가능성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2010~2011년 사이 견고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것

－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무역규제가 집중될 전망

(3) 對中 수출구조의 변화

1) 현황

■�2000년대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 

및 중간재수출 증가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역외선진국에 대한 가공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

할부상 

    •�선진국의 최종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경유하는 가공무역 수출특수를 

누리면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중수출 비중 증가

    •�대중수출 비중 10년간 2배 증가: 12.1%(2001년) → 24.5%(2012년) 

    •�대중 수출규모는 약 7배로 급증: 181.9억 달러(2011년) → 1,343.2억 달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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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한국의 대중수출 추이

2)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 대한 위협요인은 중간재수출 비중이 대략 8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

－ 대중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2005년 이후 줄곧 대략 80% 이상을 유지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수출은 부품소재, 반제품 등 중간재 비중이 대략 

80%16) 이상임

   •�이에 반해 소비재, 자본재, 1차산품 등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 미만

수출액 비중
160,000

120,000

80,000

40,000

0

30

25

20

15

10

5

0
2001년 2006년 2012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백만 달러)

16) �박래정 외(2012), 『향후 10년 ‘중국 특수’를 지켜내려면』, LGERI Business Insight, 2012.1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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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대중 수출 중간재 비중 추이

－ 산업별 대중국 수출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 비중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음

   •�전자전기제품의 대중수출비중은 2001~2011년 평균 39.6%. 2001년 23.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이후 대략 50% 수준 유지 

   •�화학공업제품은 2000년대 평균 20% 수준으로 2012년 현재 전기전자제품 다음

으로 높은 비중 차지

   •�수송기계를 포함한 기계류의 대중수출 비중은 2012년 14.4%로 2000년대 평균 

15.1%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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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산업별 대중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전자
전기
제품

비중 기계류 비중
철강
금속
제품

비중
화학
공업
제품

비중 광산물 비중 총계*

2001 4,260 23.4 1,711 9.4 1,840 10.1 4,587 25.2 1,697 9.3 18,190

2002 8,213 34.6 2,482 10.4 2,259 9.5 5,353 22.5 1,250 5.3 23,754

2003 12,936 36.8 5,161 14.7 3,907 11.1 6,784 19.3 1,837 5.2 35,110

2004 18,310 36.8 8,691 17.5 5,264 10.6 9,733 19.6 2,772 5.6 49,763

2005 23,825 38.5 11,481 18.5 6,103 9.9 11,700 18.9 3,384 5.5 61,915

2006 27,939 40.2 10,861 15.6 6,428 9.3 13,500 19.4 5,191 7.5 69,459

2007 34,823 42.5 13,002 15.9 6,602 8.1 16,418 20.0 5,430 6.6 81,985

2008 35,795 39.2 15,974 17.5 7,385 8.1 17,862 19.5 8,778 9.6 91,389

2009 40,194 46.4 12,603 14.5 7,062 8.1 16,820 19.4 4,848 5.6 86,703

2010 55,311 47.3 19,145 16.4 7,768 6.6 20,945 17.9 7,121 6.1 116,838

2011 57,571 42.9 22,733 16.9 8,771 6.5 26,039 19.4 11,426 8.5% 134,185

2012 63,108 47.0 19,292 14.4 7,865 5.9 25,977 19.3 10,496 7.8 134,323

평균 31,987 39.6 11,928 15.1 5,938 8.6 14,643 20.1 5,352 6.9 75,301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1단위 10개 품목 수출총액으로 표안에 제시된 품목 이외에도 생활용품, 섬유류,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농림수산물 수출액을 포함

■�시진핑 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역외 선진국에 대한 가공무역 비중이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수출 규모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중국 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17)건설을 목표로 내수 주도형 발전방식으

로 전환함에 따라 중산층이 활성화 되면서 최종재 수요 증대 예상

   •�최대 약 40%에 달하는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임금인상 예상

   •�농민공의 도시유입을 원활하게 하며 낙후지역의 도시화 유도

   •�가계소득 증대 및 도시화의 결과로 중국내 최종재 수요 증가 예상

17)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중류 생활’이라는 뜻으로 13억 중국 인구 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갖추는 경제발전 단계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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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원고·엔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장단기 대책을 통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할 필요

－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절상 속도 및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환거래 

안정화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외

에 추가적인 대책 도입 모색 필요

   •�IMF에서는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적정 경상수지비율은 GDP의 2~4%로 보

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현재 원/달러 환율은 최소한 1,100원대는 유지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 

   •�따라서, 환율 절상 속도를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의 단행을 긍정적

으로 고려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외에 품질,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 비가

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기 체결 FTA의 적극 활용 필요 

   •�정부는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적

인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환경 개선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외자유치 등 내수확층을 통해 환율변동

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로 전환할 필요 

   •�규제철폐,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으로 복합리조트 건립과 MICE 산업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는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내수를 통해 경제의 안

정성을 유지

       -� �싱가포르 관광객은 2009년 968만 명에서 2012년 1,470만 명으로 3년 사이 

52%나 급증

   •�또한 환차익 등을 노린 단기투기성자금보다 장기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세제개혁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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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사후적 대응 강화

－ 제소 움직임 파악 및 빠른 대응방안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정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 등과의 협조적 모니터링

－ 제소 이후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

   •�특히 개도국의 경우 자국기업보호 위주의 조사로 진행되는 경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망

－ 생산시설 이전 및 재배치 등을 통한 규제 피해 예방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생산시설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한 전략적 검토 필요

■��대중 최종 소비재 비중 확대 노력 등 대중수출 새로운 프레임 필요

－ 근로자 임금상승 및 중산층 확대에 대응해 최종재 수출을 확대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

를 고려한 안정적 발전모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이 내수확대전략을 강조할수록 대중국 가공무역비중은 줄고 중국현지 최종

수요는 증가할 전망

   •�따라서 신규수요 창출 가능성이 큰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 등 최종소비재의 

대중수출규모를 확대해야 함 

－ �대중수출에서 국내창출 부가가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중비즈니스 모델 및 

수출구조 개선

   •�대중 최종재 수출이 증가해도 현재와 같은 저부가가치 수출구조에서는 대중수출 

증대를 통한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2009년 기준 중국 현지 최종수요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중에서 국내창출 부

가가치는 전산업 평균 대략 19% 미만18)      

18) �OECD에서 최근 발표한 부가가치 기준 수출입 자료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

느 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수출입 규모를 측정하였음.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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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최종수요를 겨냥해서 수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포함된 해외창출 부가

가치 비중이 무려 80%에 달함

       -� �이는 대중수출에서 해외수입중간재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규모는 매우 작은 것을 나타냄

   •�대중 주력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창출 부가가치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필요

       -�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부문

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정보기술을 융합하여 국내창출부가가치 수출

을 확대해야 함

－ �중국의 증산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의료, 교육, 법률, 컨텐츠, 관광, 레

저, 금융중개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확대

      -� �이와 더불어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산업별로 수출용 최

종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사업서비스(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영업 등)의 부

가가치창출 기여도를 높여서 고부가가치 대중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함

<표 Ⅲ-5> 한국의 산업별 국내창출부가가치 대중수출 추이

(단위: %)

년도 전산업 광산물
화학
공업
제품

철강
금속
제품

기계류
전자
전기
제품

수송기계
운송
통신

서비스

금융
중개

서비스

사업
서비스

2005 16.5 18.3 20.0 17.1 18.8 19.7 12.3 14.6 13.5 18.5

2008 16.1 20.0 19.3 14.4 19.0 25.7 4.7 14.7 11.3 19.7

2009 18.7 22.0 22.4 16.7 23.7 28.2 8.6 16.4 13.7 22.1

자료: OECD-WTO의 Trade in Value Added

생산에서부터 최종재를 완성하기까지의 글로벌 생산과정 상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과 국가

를 분석하여 최종수요국을 기준으로 양자간 교역에서의 부가가치 수출입규모를 산정. 한국의 산업

별 국내창출부가가치 대중수출 추이는 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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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소비·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7년 5.1 7.2 21,632 5.1 5.4 4.2 9.3 1.4

2008년 2.3 2.9 19,161 1.3 4.3 -1.9 -1.0 -2.8

2009년 0.3 -1.5 17,041 0.0 5.6 -1.0 -9.8 3.4

2010년 6.2 14.7 20,562 4.4 2.9 5.8 25.7 -3.7

2011년 3.6 7.2 22,489 2.3 2.1 -1.1 3.7 -5.0

  2012년 2.0 2.2 1.8 3.6 -1.3 1.8 -1.5

2006년 1/4 6.1 9.4 5.7 6.0 3.8 7.2 1.9 

           2/4 5.1 9.1 4.5 6.7 0.1 8.0 -4.2 

           3/4 5.0 8.7 4.3 6.0 4.0 12.0 -0.5 

           4/4 4.6 5.4 4.5 7.5 5.7 5.7 5.1 

2007년 1/4 4.5 4.5 4.9 5.9 7.3 12.6 4.4 

            2/4 5.3 7.2 5.2 6.3 5.7 13.0 2.0 

            3/4 4.9 6.3 5.4 4.8 1.5 4.0 -0.2 

           4/4 5.7 10.2 4.7 4.7 3.1 8.0 0.4 

2008년 1/4 5.5 8.9 4.5 3.6 -0.6 2.8 -2.5 

            2/4 4.4 8.3 2.7 4.3 0.6 2.0 -0.5

            3/4 3.3 5.3 1.8 4.6 2.1 5.3 0.4 

            4/4 -3.3 -9.4 -3.6 4.7 -8.7 -13.3 -7.7 

2009년 1/4 -4.2 -13.6 -4.7 7.8 -7.5 -21.9 1.6 

            2/4 -2.1 -7.1 -1.1 7.3 -3.0 -18.1 4.3 

            3/4 1.0 1.8 0.4 5.3 -1.0 -9.4 3.2 

            4/4 6.3 13.1 5.6 2.2 6.2 12.2 4.0 

2010년 1/4 8.7 22.4 6.9 3.3 11.2 29.6 1.8

            2/4 7.6 17.6 3.9 2.8 5.8 32.0 -4.7

            3/4 4.5 9.5 3.9 2.4 5.6 26.3 -4.9

            4/4 4.9 11.0 3.0 3.2 2.3 16.9 -5.2

2011년 1/4 4.2 10.0 2.9 1.4 -2.1 10.3 -11.0

           2/4 3.5 7.5 3.0 1.8 0.7 7.7 -4.2

            3/4 3.6 6.3 2.1 3.3 -1.5 1.2 -4.0

            4/4 3.3 5.4 1.1 1.8 -1.8 -3.3 -2.1

2012년 1/4 2.8 4.1 1.6 4.7 4.6 8.6 1.5

            2/4 2.3 2.6 1.1 3.6 -2.1 -3.5 -2.1

              3/4 1.5 1.1 1.6 3.1 -2.3 -6.5 -0.2

              4/4 1.5 1.3 2.8 3.1 -4.1 -5.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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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1)

(기말)
대미환율
(기말)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2006년 3,254.6 14.4 3,093.8 18.4 314.3 140.8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371.3 217.7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1.7 32.0 2,012.2 1,257.5
    2009년 3,635.3 -13.9 3,230.8 -25.8 378.7 327.9 2,699.9 1,167.6
    2010년 4,663.8 28.3 4,252.1 31.6 400.8 293.9 2,915.7 1,138.9

2011년 5.565.1 19.3 5.243.7 23.3 321.0 276.6 3,064.0 1,153.3
2010년 3월 373.1 33.8 355.8 48.7 32.0 12.0 2,723.3 1,130.8

 4월 393.0 29.6 355.2 42.8 37.4 5.3 2,788.7 1,115.5
5월 388.9 39.8 348.5 48.9 36.6 40.0 2,702.2 1,200.2
6월 420.6 30.5 352.5 37.2 48.4 43.3 2,742.2 1,210.3
7월 404.2 26.7 350.0 28.7 52.7 44.6 2,859.6 1,187.2
8월 364.1 26.0 352.7 28.7 28.3 19.8 2,853.5 1,189.1
9월 394.1 16.2 350.0 17.6 44.5 35.0 2,897.8 1,142.0

10월 433.4 27.6 370.0 21.7 54.9 51.1 2,933.5 1,126.6
11월 412.6 21.4 386.7 30.9 31.7 19.3 2,902.3 1,157.3
12월 441.5 22.6 400.6 21.7 36.8 21.1 2,915.7 1,138.9

2011년 1월 444.7 44.7 419.8 33.1 15.6 1.5 2,959.6 1,114.3 
2월 384.7 16.4 364.0 17.3 15.3 11.3 2,976.7 1,127.9 
3월 480.5 28.8 455.7 28.1 27.5 13.3 2,986.2 1,107.2 
4월 485.4 23.5 441.9 24.4 33.3 12.8 3,072.0 1,072.3 
5월 473.3 21.7 452.8 29.9 16.3 21.8 3,050.8 1,080.6 
6월 467.4 11.1 448.2 27.1 27.0 20.3 3,044.8 1,078.1 
7월 489.5 21.1 443.0 25.1 47.3 37.7 3,110.3 1,052.6 
8월 457.9 25.5 453.8 28.7 3.7 2.9 3,121.9 1,071.7 
9월 465.1 18.0 452.8 29.4 21.0 28.3 3,033.8 1,179.5 

10월 466.1 7.6 427.1 15.4 35.5 41.3 3,109.8 1,104.5 
11월 460.1 11.5 430.1 11.2 40.0 45.6 3,086.3 1,150.3 
12월 477.4 8.2 454.9 13.6 27.0 28.1 3,064.0 1,153.3 

2012년 1월 412.2 -7.3 434.8 3.6 -16.2 -9.7 3,113.4 1,125.0
2월 463.2 20.4 450.4 23.7 13.1 5.6 3,158.0 1,126.5
3월 473.4 -1.5 450.4 -1.2 29.3 29.7 3,159.5 1,137.8
4월 461.1 -5.0 439.8 -0.5 17.5 17.3 3,168.4 1,134.2
5월 469.2 -0.9 445.4 -1.6 17.2 35.7 3,108.7 1,177.8
6월 471.8 0.9 420.5 -6.2 50.5 58.8 3,123.8 1,153.8
7월 446.8 -8.7 419.5 -5.3 53.4 61.4 3,143.5 1,136.2
8월 430.5 -6.0 410.4 -9.6 25.1 25.0 3,168.8 1,134.6
9월 454.2 -2.3 425.2 -6.1 54.9 59.1 3,220.1 1,118.6

10월 471.5 1.1 434.2 1.7 51.7 57.8 3,234.6 1,094.1
11월 478.0 3.9 433.2 0.7 67.8 69.1 3,260.9 1,084.7
12월 448.8 -6.0 430.7 -5.3 19.2 21.4 3,269.7 1,071.1

2013년 1월 456.8 10.8 452.1 4.0 26.0 22.5 3,289.1 1,082.7
2월 423.3 -8.6 402.7 -10.7 - - - 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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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경제지표

물가·실업·이자율

구  분

물가2)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3)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 기준

2007년 1.4 2.5 3.2 6.6 11.2 10.2 5.70 1,712.5
2008년 8.5 4.7 3.2 -0.4 14.3 11.9 7.02 1,529.5
2009년 -0.2 2.8 3.6 2.2 10.3 7.9 5.81 1,429.0
2010년 3.8 3.0 3.7 9.1 8.7 8.2 4.66 1,765.0
2011년 6.7 4.0 3.4 1.6 4.2 5.3 4.41 1,983.4
2012년 0.7 2.2 3.2  - 4.2 5.3 4.41 1,983.4

2010년 4월 2.7(1.8) 2.6(1.6) 3.8(3.7) 9.8 9.4 9.0 4.69 1,730.3 
5월 4.3(2.7) 2.7(1.7) 3.2(3.2) 8.5 9.3 8.9 4.48 1,648.3
6월 4.7(2.8) 2.7(1.6) 3.5(3.5) 7.4 9.7 9.3 4.65 1,691.9
7월 3.8(3.1) 2.5(1.8) 3.7(3.7) 10.6 9.3 8.8 4.81 1,731.1
8월 3.5(3.4) 2.7(2.3) 3.3(3.4) 6.9 8.5 8.0 4.68 1,762.2
9월 4.0(4.0) 3.4(3.1) 3.4(3.7) 18.5 8.1 7.7 4.41 1,815.8

10월 5.2(4.3) 3.7(3.1) 3.3(3.5) 3.8 7.6 7.2 4.13 1,889.7
11월 5.2(4.7) 3.0(2.6) 3.0(3.2) 12.5 7.4 7.3 4.19 1,924.7
12월 5.7(5.7) 3.0(3.0) 3.5(3.5) 4.5 7.2 6.9 4.17 2,002.5

2011년 1월 6.8(1.5) 3.4(1.2) 3.8(3.6) 12.9 6.5 6.6 4.52 2,091.6
2월 7.4(2.3) 3.9(1.9) 4.5(4.0) -11.2 5.0 5.2 4.72 2,002.9
3월 8.2(3.5) 4.1(2.3) 4.3(4.0) 6.3 4.3 4.7 4.54 2,002.7
4월 8.1(4.2) 3.8(2.4) 3.7(3.6) -0.6 3.9 4.5 4.54 2,153.1
5월 7.5(4.5) 3.9(2.6) 3.2(3.3) 3.9 3.7 4.4 4.44 2,121.9
6월 7.2(4.3) 4.2(2.8) 3.3(3.3) 0.5 3.0 4.1 4.40 2,074.6
7월 7.0(4.4) 4.5(3.3) 3.3(3.3) 5.2 3.2 4.6 4.48 2,150.1
8월 6.9(4.5) 4.7(4.0) 3.0(3.1) 10.9 4.0 5.6 4.29 1,869.4
9월 6.3(4.6) 3.8(3.9) 3.0(3.2) -9.3 4.2 5.7 4.24 1,791.0

10월 5.8(4.5) 3.6(3.7) 2.9(3.1) 7.5 4.4 6.1 4.29 1,825.9
11월 5.1(4.2) 4.2(3.8) 2.9(3.1) -0.8 4.4 6.2 4.24 1,858.8
12월 4.3(4.3) 4.2(4.2) 3.0(3.1) -0.8 4.4 6.2 4.24 1,863.2

2012년 1월 3.2(0.5) 3.4(0.5) 3.5(3.2) 20.3 4.8 6.5 4.24 1,891.0
2월 3.1(1.2) 3.1(0.9) 4.2(3.7) 3.3 5.3 7.2 4.25 2,003.2
3월 2.4(1.7) 2.6(0.8) 3.7(3.4)   6.7 5.7 8.7 4.36 2,023.4
4월 1.9(1.7) 2.5(0.8) 3.5(3.4)   7.1 5.5 8.6 4.25 1,995.9
5월 1.0(1.2) 2.5(1.0) 3.1(3.2)   5.3 5.5 8.4 4.01 1,886.4
6월 0.0(0.0) 2.2(0.9) 3.2(3.2)   5.9 5.9 8.5 3.87 1,848.6
7월 -0.6(-0.5) 1.5(0.7) 3.1(3.1)   0.1 6.0 8.4 3.60 1,826.8
8월 -0.1(0.1) 1.2(1.0) 3.0(3.1)   -2.4 5.7 7.8 3.40 1,918.9
9월 0.2(0.5) 2.0(1.7) 2.9(3.1) 16.6 5.2 7.6 3.31 1,961.3

10월 -0.5(-0.3) 2.1(1.6) 2.8(3.0) 1.9 4.6 7.1 3.30 1,942.2
11월 -0.9(-1.0) 1.6(1.2) 2.8(3.0) 4.7 4.4 7.1  3.32 1,904.7
12월 -1.2(-1.2) 1.4(1.4) 2.9(3.0) - 4.5 7.3 3.30 1,973.8

2013년 1월 -1.6(0.2) 1.5(0.6) 3.4(3.2) - - - 3.20 1,986.1
2월 1.4(0.8) - - - - 3.06 1,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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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평  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4)

국내기계  
수  주5)

설비투자
추   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2007년 6.6 80.2 5.0 17.9 8.2 23.6 6.6 8.4 4.6

2008년 3.2 77.6 1.1 -17.5 -2.3 -7.6 4.9 6.5 2.2

2009년 -0.2 74.4 2.6 -13.7 -9.4 5.0 3.2 21.2 -5.8

2010년 14.3 80.3 6.3 7.4 25.1 -17.7 2.7 8.5 0.6

2011년 5.7 80.2 4.3 7.1 4.0 4.0 -0.6 -0.1 -2.2

2012년 0.8 78.1 2.2 -15.4 -2.0 4.0 -4.0 -4.4 -2.7

2010년 6월 14.1 80.9 4.2 -7.0 21.9 -16.1 0.4 6.8 -0.1

7월 12.8 81.7 8.7 -41.0 25.0 27.5 6.6 14.0 3.8

8월 12.7 79.6 8.5 20.9 29.1 -10.8 6.4 1.3 11.2

9월 1.5 80.0 5.1 2.6 14.7 -17.4 -11.5 -14.0 -9.7

10월 12.7 79.8 4.3 10.3 17.4 -58.9 1.2 10.4 -4.2

11월 11.2 80.4 6.3 -6.4 12.1 -47.9 -0.8 16.2 -9.4

12월 10.2 82.5 9.8 32.3 9.8 -21.5 8.4 18.5 -0.2

2011년 1월 12.1 82.5 10.9 6.4 17.5 -31.9 -4.8 7.7 -12.1

2월 6.9 80.3 -0.5 21.7 1.5 -16.0 -13.3 -12.1 -15.3

3월 9.0 81.3 5.6 11.7 2.9 14.2 0.8 -1.9 1.9

4월 5.7 79.6 6.1 6.8 4.4 0.1 -2.4 4.5 -8.7

5월 7.0 80.2 6.6 -0.9 12.5 -21.0 -3.8 -1.8 -6.3

6월 5.9 81.3 6.1 17.9 7.3 14.1 5.0 2.6 1.6

7월 3.4 80.9 4.1 -2.6 0.1 -32.8 -9.3 -11.7 -8.0

8월 5.2 80.0 4.9 2.3 -0.1 72.8 -3.5 0.1 -6.1

9월 7.0 80.4 3.2 -1.4 0.2 -3.9 4.7 7.2 1.4

10월 4.2 79.7 3.3 111.3 -5.2 61.4 7.9 1.7 12.3

11월 3.9 78.9 1.8 23.4 2.9 14.1 -1.9 -2.5 -2.5

12월 2.4 77.7 2.7 -17.6 1.3 15.0 6.7 2.3 10.5

2012년 1월 -3.2 79.7 2.0 -0.8 9.3 42.8 -7.2 -13.6 -4.3

2월 15.7 80.4 5.5 20.0 21.5 100.4 12.2 16.3 10.1

3월 0.6 78.7 1.1 -30.8 -1.7 -3.5 -4.8 2.3 -8.8

4월 -0.5 79.0 0.4 -4.7 2.7 -4.4 -5.3 -4.3 -4.7

5월 3.2 79.5  2.5 -16.8 -3.4 2.9 -2.9 1.8 -4.3

6월 0.5 78.4 1.1 -54.7 -7.5 2.6 -13.3 -10.9 -12.5

7월 -0.4 77.8 3.6 -10.4 -0.4 23.8 3.2 -1.7 4.8

8월 -2.4 74.0 1.1 -16.0 -18.4 -29.9 -5.6 -6.8 -4.7

9월 -0.7 76.7 2.9 -8.8 -9.4 -14.8 -1.5 0.9 -0.3

10월 -1.9 77.0 1.5 -26.3 -3.6 -22.7 -8.3 -11.3 -5.1

11월 1.9 78.0 4.0 -35.8 -12.1 -17.4 2.2 -6.2 10.5

12월 -0.6 78.4 2.0 -20.2 -6.7 -42.5 -7.9 -8.8 -6.2

2013년 1월 7.7 78.1 -2.8 -5.7 -15.8 -51.6 -11.5 -14.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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